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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말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다.) 
 

 

  

 

 
 

 

 

 
 

이름 박채연 

전공 건축설계전공 

학번 20203205 

참여 프로그램 
□ 1-on-1코칭 (담당교수)   

■ 글말특강 (1~9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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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글과 말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다.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잊기 쉬운 일이다. 하지만 9주 간 글말교실 수업을 

듣고 나니,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노력이 숨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글을 쓰는 시

간, 말하기를 준비하는 순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표현하는 과

정이었다. 

 

[글쓰기: 생각을 다듬는 시간]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에게 글쓰기란 ‘해야 하는 일’에 불과했다. 과제나 보고서를 채우기 위

해 쓰는 글은 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겁기만 했다. 한 문장을 쓴 뒤에도 왠지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해서 지우고 고치는 일이 반복되었다. 글을 쓰는 과정이 즐겁기는 커녕 부담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이번 특강에서 배운 것은 글쓰기의 출발점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점이었다. “글은 생각을 담

는 그릇이다. 그 그릇을 채우기 전에 생각을 먼저 정리하라.”  

강의를 듣고 나서야 글을 쓰기 전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닳았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생각의 흐름을 잡는 일이었다. 노트 한 장을 꺼내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 보았다. 예를 들면, ‘표현’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해 **‘왜 

표현이 중요한가’, ‘글과 말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전까지는 생각을 정리하기

도 전에 서둘러 문장을 썼지만, 이제는 나의 생각이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먼저 점검하게 되었다. 

머릿속 생각을 단어와 문장으로 옮겨 적는 이 과정은 생각보다 유익했다. 흐트러져 있던 생각들이 글

이라는 틀 속에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리된 글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글쓰기란 결국 나를 이해하고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었다. 

 

[말하기: 진정성을 담은 목소리] 

말하기에 대한 강의는 글쓰기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사실 나는 글을 쓸 때보다 말을 할 때 

더 큰 부담을 느낀다. 목소리는 작아지고, 중요한 순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준비해둔 내

용이 있어도 막상 입 밖으로 꺼내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을 잊은 채 말이 나오는 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며 깨닳았다. 말

하기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표현이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을. 화려

한 표현이나 멋진 문장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에 대해 진심을 담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강의 이

후 나는 발표나 말하기를 준비할 때 작은 습관을 들였다. 머릿속에서 할 말을 외우는 대신, 나의 생각

과 목소리를 믿으려 했다. 

결과적으로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비록 아직은 어색하고 서툴지만, 이제는 말

이 엉키거나 실수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건 상대에게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하려는 

마음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3 

 

[글과 말이 이어지다.] 

글과 말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쌍이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그 생각이 말할 때 더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될 수 있었다. 글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말은 나를 세상과 연결하게 했다. 

글쓰기와 말하기는 서로 다른 듯하지만 결국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였다. 강의 이후로 글을 쓰는 

습관이 조금 바뀌었다. 부담 없이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짧은 메모로 남기기 시작했고, 말할 기회가 있

을 때 그 메모를 기반으로 준비했다. 생각을 정리해두니 말할 때도 엉뚱하게 흐르지 않고, 나의 목소리

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를 표현하는 새로운 출발] 

글말특강은 단순히 글과 말을 잘하는 기술을 알려준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글을 쓰는 일, 나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과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

이다. 때로는 글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말이 엉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다. 글도, 말도 

나의 진심을 담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글을 쓸 때도,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때도 나

의 생각을 믿고 표현할 것이다. 글과 말을 통해 나를 더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이번 

글말특강이 나에게 남긴 가장 큰 배움이었다. 글과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만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

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오늘도 한 문장을 적어본다. 

 

 

 

 

 

 

 

 

 

 

 

 

 

 

 

 

 

 

 

 




